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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활복지개발원, ‘2024 찾아가는 제주·강원지역 

자활정책포럼’ 성황리 개최

한국자활복지개발원(이하 개발원, 정해식 원장)은 4월 18일, 제주혼디누림

터에서 제주·강원광역자활센터와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지부와 함께 

‘2024 찾아가는 제주·강원지역 자활정책포럼’을 개최했다.

보건복지부, 지자체 공무원 및 자활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

열린 제주·강원지역 자활정책포럼은 ‘지역자활지원조례의 적용실태와 개

선방향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.

1부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자활기업 (사)일하는사람들 김경환 대표는 자

활사업 조례 및 관계법령 검토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자활사업 조례 개

정방향과 지역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의 체계적 정비 방안

을 제안하였다.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강원광역자활센터 박미라 사무국장

이 실효성, 확장성, 지역특성 반영의 측면에서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조

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.

2부 종합토론에서는 제주대학교 실버케어학과 남진열 교수를 좌장으로

자활사업지원조례 내용 구체화의 필요성 및 자활기금조례 개정을 통한 

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
※ 토론자 : 이경우 (사)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지부 정책위원장, 이강익 춘천시사회

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, 강호진 (사)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, 양기훈 제주특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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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정책연구위원, 안미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지

원실장

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“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강원과 제주

의 사례를 중심으로 준비된 오늘 포럼의 내용이, 자활사업 현장 지원

체계 정비 및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

에 있어 좋은 시사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‘2024 찾아가는 지역자활정책포럼’은 제주·강원을 시작으로 대

전·충청·세종, 대구·경북, 수도권, 부산·울산·경남, 광주·전라권역에서 

연간 총 6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.
※ 권역별 개최일정 : 제주·강원(`24.4.)대전·충청·세종(`24.5.), 경북·대구(`24.6.), 수도권(`2

4.8.), 부산·울산·경남(`24.9.), 광주·전라(`24.11.)

▲ 2024 찾아가는 제주·강원지역자활포럼 사진 (한국자활복지개발원)


